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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라남도 순천시 중앙로 순천대학교 생명산업과학대학 바이오한약자원학과

[서론]

기후변화로 과거의 주요 농작물의 주산지가 더 이상 주산지가 아니다. 그동안 남부지방이 주산지이던 작물도 충북, 강원 지역 

등으로 재배 가능 지역이 북상되고 있다. 1996년 재배한계선이 설정된 이후 2011년 쌀보리 안전 재배선은 –8℃ 이상에서 안전

하게 재배되어 김포-아산-완주-거창-상주-문경-속초 이남 지역을 안전재배 지역으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현재 

안전재배 지역의 재설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목적은 기후변화에 따른 쌀보리 재배한계지와 주산지에서 수확한 쌀보리

의 일반성분, 아미노산 및 무기물 함량을 조사하여 수량뿐만 아니라 품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를 알아보기 위

하여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2020년 10월 하순에 쌀보리(품종: 제안찰쌀보리) 재배 농가를 지역별(G1, 속초, 춘천; G2, 평택, 아산, 천안, 청양; G3, 영동, 

상주, 구미; G4, 김제, 나주)로 선정하였다. 수확기에 수확한 쌀보리를 마쇄하여 일반성분과 아미노산은 실용화재단에 의뢰하

여 분석하였고, 무기물은 전남농업기술원에서 분석하였다. 

[결과 및 고찰]

쌀보리 종자의 조단백질, 조지방, 탄수화물과 같은 일반성분의 경우 조단백질은 속초, 평택, 천안에서, 조지방은 청양과 구미

에서, 조회분은 춘천에서 그리고 탄수화물은 나주에서 가장 많았으나 주산지와 재배한계지(G1)간에 일정한 경향은 없었다. 

17가지 아미노산의 경우도 주산지와 재배한계지간에 일정한 경향이 없었고, 청양의 경우는 타이로신, 시스테인과 메치오닌

을 제외한 대부분 아미노산에서 함량이 가장 많았다. 또한 쌀보리 종자의 무기물 중 인산과 칼륨의 함량은 G1지역이 그 밖의 

재배지에 비해 많았다. 아연 함량도 G1과 G2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많았고, Fe 함량은 G2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많았다. 

특히 일부 일반성분, 아미노산 및 무기물 함량은 재배한계지에서 많았다. 따라서 쌀보리 재배한계지가 수량은 감소하나 품질

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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